
신레이온 ‘에무리’개발 

 

레이온은 드레이프성등의 핸들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수축률 및 강도면에서

의 문제때문에 의류로서 시장에 정착되기 어려웠다. 동방레이온은 소비자의 

구매동향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수축률 및 강도의 결점이 어느 정도 보완된

다면 패션감각이 높은 부인층 의류를 중심으로 정착해 갈 수 있다고 분석하

고 새로운 레이온 에무리를 개발, 판매하기 시작했다. 

회사측 설명에 의하면, 에무리는 렌찡사의 모달과 같은 형태로 일본에서의 

생산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중합도는 폴리노직이 450, 텐셀이 550인데 비해 

신레이온은 350이라고 한다. 부사방,, 동양방이 생산하는 폴리노직 시장에 후

발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레이온과 폴리노직의 중간 특성을 갖

는, 다시 말해서 수축, 강도 등의 기능 면과 드레이프성 등의 감성면에서 우

수한 소재라고 주장한다. 

판매는 직물 중심인데, 혼방소재로서 양모와 마와의 혼방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은 보통의 레이온보다는 50%높지만, 폴리노직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